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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, 
영종도 송전선로 전력복구 대응 현장 점검
- 인천 을왕-중산 송전망 고장 복구 현장 점검 및 신속한 전력복구 강조

  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 이호현 제2차관은 7월 14일 오후 7시 

인천지역 중산변전소 인근의 신속한 전력복구를 위해 을왕-중산 송전선로 

고장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복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.

   7월 13일 17시 16분경 인천지역 중산변전소가 정지*됨에 따라 인천 

영종구 영종동 일대 25,169세대에 정전이 발생하였다. 한국전력공사는 

긴급하게 복구작업을 착수하여 당일 오후 11시 31분경 정전복구 조치를 

완료하였다. 

 * 중산변전소는 2개의 송전망(신경서-중산, 을왕-중산)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, 

신경서-중산 송전망 고장(7.12), 을왕-중산 송전망 고장(7.13)에 따라 중산변전소 정지

  이번 정전 복구조치는 중산변전소와 연결된 전력수요를 인근 영종 변전소로 

이동시켜 임시로 전력을 공급한 조치이다. 한국전력공사는 중산변전소와 연

결된 두 송전선로(신경서-중산, 을왕-중산)를 대상으로 7.15일을 목표로 신속히 

고장 복구를 진행 중이며, 추가적인 고장 발생 및 전력 수요 급증 등 비

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발전차(8대)를 확보하여 대기 중이다.

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은 인천 영종구 일대 정전을 유발한 을

왕-중산 송전선로 고장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고장 원인, 복구 현황 및 정

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점검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.



 

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은 “송전선로(신경서-중산, 을왕-중산) 복구

작업에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복구를 완료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 

“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,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이 

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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